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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성경공부 – 제 31 회 
 

3 부. 9:35-16:12: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투쟁 
 

13. 세례요한의 죽음 (14:1 – 12) 
 
헤롯대왕의 아들들 중에 갈릴리와 베뢰아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나 공사역의 주무대였던 곳이 
헤롯의 통치하에 있었다. 비록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갈릴리와 뵈레아에서 
꾸준히 하고 계셨지만, 세례 요한의 순교시 까지만 해도 헤롯은 예수님께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난다. 예수님을 마치 순교한 세례 요한이 
죽음에서 살아 난 그의 부활체라고 믿었다는 사실은 헤롯의 무지와 미신적인 
생각을 잘 반영한다. 
 
 1).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투옥시킨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 

마태가 서술한다. 헤롯은 그의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즉, 자신의 형수를 

그녀의 딸 살로메와 함께 자신의 궁궐에 머무르게 하여 헤로디아와 불의한 

동거를 하였다. 이러한 불의를 세례 요한이 헤롯왕에게 두어 번에 걸쳐 

죄라고 꾸짖었다.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가 사해 근방의 광야이어서 분봉왕 

헤롯의 궁궐이 있는 베뢰아지방의 마테루스시와 겹쳐, 요한이 헤롯왕에게 

그리 했던 것이다. 

 

 

 2) 이에 분노한 헤롯왕은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고, 그를 죽이려 했으나, 

유대인 무리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에, 무리들을 두려워 하여 요한을 

가둔 상태에 그대로 두었다 (참조. 마태복음 21:26). 헤롯의 영지중 하나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생각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용맹하였기에, 이 

포악한 이방인 헤롯왕에게 이미 곤란스런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3)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왕의 생일잔치에서 그와 많은 귀족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하였다. 기분이 좋아진 왕은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살로메는 자신의 어머니가 조언한 

대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담아 주기를 원했고, 왕은 심히 

고민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그녀에게 지켰다. 헤로디아가 자신의 불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리하여 헤롯왕과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죄를 심하게 

지적했던 요한을 없이해 버린 공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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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악독한 헤롯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까지도 요한은 곧 오실 메시야와 

그분의 왕국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왕국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그의 주검을 요한의 제자들이 모셔, 장사한 

후에, 예수님께 보고해 드렸다. 

 

 

14.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오천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심 (14:13 – 21; 

참조, 요한복음 6:1-14) 
 

 1)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차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불필요하게 서두르지 않으시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옮기셨다.  

 

 

 2) 하지만 그곳까지 유대인 무리들이 도보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찾아 온 무리들에게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의 병들을 치유해 주셨다. 

 

 

 3)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갈 즈음에 제자들은 무리들을 가까운 촌락들로 

보내어 그들 스스로 저녁을 사 먹도록 예수님께 청하였다. 제자들이 굶주린 

무리들에게 연민의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무리들을 위해서 

논리적인 해결책을 예수님께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길, “너희들이 무리들을 먹이라”고 

하셨다. 

 

 

 4)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먹을 것을 모아, “작은 보리 빵 다섯 

덩이와 작은 물고기 두마리”를 무리 중 어린 소년이 가졌던 것을 건네어 

받아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다 (요한복음 6:9). 

물론 제자들은 이 적은 양의 먹거리로 많은 무리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무리는 어른 남자들만 약 오천 명이었으며, 그 외에도 

어린이들과 여자들도 있었다 (마태복음 14:21). 

 

 

 5)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작은 무리들로 나누어 풀밭 위에 

앉히라고 명령하신 후에 다음의 행동을 취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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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셨다; 빵을 작은 조각들로 떼셨다; 떼신 빵 조각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빵 조각들을 앉아있는 무리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 나누어 주었다 (요한복음 6:11).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또한 그리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눠 주신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은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모자라지 않았다. 

 

 

 6)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음식들을 다 모으라고 

하시며 허비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찰 

음식이 남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그들은 

무리들을 위해 신실한 사도들로서의 임무를 감당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은 그들이 모두 만족히 먹을 때까지 전혀 

모자라지도 않았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의 

사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을 격려한 계기가 되었다. 이즈음 예수님의 사역기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장차 자신의 승천 후에 그들이 담당할 사역에 관해 점점 

더 많이 가르쳐 주신 기간이었다. 

 

 

생각할 점: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내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 지를 생각해 보자. 

 

 


